
2024. 9.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5권 36호
주일1부(묵상)예배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

오전 7시30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:김기중목사

예배의부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인  도  자
송      영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찬  양  대
찬      송 *서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6장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성 시 묵 상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2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고백의기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사죄의선언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인  도  자
신 앙 고 백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찬      송 *앉아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31장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기      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권오탁장로
찬 송 묵 상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(여정, 조재일집사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봉  헌  송 *서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13장(4절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봉 헌 기 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담 임 목 사
교 회 소 식 *앉아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담 임 목 사
찬      양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날 사랑하면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샬롬찬양대
찬      송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637장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성 경 봉 독······ 느헤미야2:17~20(구약P.728) ······· 담 임 목 사
말 씀 선 포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【반응】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담 임 목 사
말 씀 묵 상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성 찬 예 식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성도의교제 *서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55장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축      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송영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담 임 목 사

오늘의 말씀 / 김승학 목사

느헤미야 2:17~20 / 반응

성령강림절 후 열여섯째 주일
성찬주일

주일2부(전통)예배 / 오전 9시                인도:황관욱목사

찬      송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6, 331, 274, 55장 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교      독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2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기     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배승룡장로
찬      양 ············ 우리의 큰 기쁨 되신 주 ······· 호산나찬양대
성 찬 예 식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
주일3부(세대통합)예배 / 오전 10시30분       인도:조경화목사

찬      송 ···· 송축해 내 영혼, 331, 274, 선한 능력으로 ·· 다  함  께
기     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신두교장로
찬      양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온전케 되리 ············· 글로리아찬양대
성 찬 예 식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파송과위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
인도자 :

회  중 :

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.
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
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.
마라나타,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. 아멘.

주일4부(열린)예배 / 오후 12시

경배와찬양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소리엘찬양단
목 회 기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인  도  자
성 찬 예 식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
†내주기도 : Ⅰ부 - 전희봉 장로 / Ⅱ부 - 이완섭 장로 / Ⅲ부 - 이성수 장로

        청년예배 - 조예경 청년 / 찬양 - 권영일 집사 / 수요 - 김인숙 권사

†이달의 강단 꽃장식 : 최봉남 김윤애 이명희 김민정 장은진 장은서 최종일 김선정 표현창

✾ 9월 예배위원 -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✾
구분 안        내 봉 헌 예배중보기도 차량안내

Ⅰ 장병익 김태섭 이수현 한경원 박상철 권명숙 강성갑 고혜란 권대기 권오덕 권중익

길건성 김종관 김주현 박수권 박영재

사봉권 신미영 성기용 서재창 양광석

이국환 정휘동 정영수 조대웅 황병락

Ⅱ 윤광문 권영민 고혜란 박영신 정영수 허미자

Ⅲ 배승룡 권순혁 김인숙 신승주 임현오 남미화

Ⅳ 최성연 이강철 김선희 김경희 박종대 한순녀

주일5부(청년)예배 / 오후 1시45분          인도자:박경봉집사

기도 - 조현상청년

설교 - 느헤미야2:17~20(구약P.728) / 반응 / 담임목사

주일오후찬양예배 / 오후 3시  (월드비전 안동지회 연합예배)  인도자:조경화목사

찬송 - 438, 우리 함께 걸어가요 / 기도 - 이경현집사

찬양과 간증 - 지선찬양사역자

수요오전예배 / 오전 10시30분

경배와 찬양 - 예음찬양단 / 은혜나눔 - 이수현권사

설교 - 민수기20:10~13(구약P.229) / 29.므리바-모세의 실수 / 담임목사

수요저녁예배 / 오후 7시30분  (캄보디아 뮤지컬팀 '증인' 한국 순회공연)  인도자:정승호목사

찬송 - 370 / 기도 - 박영신권사

설교 - 시편33:1~3(구약P.824) / 마땅히 해야 할 찬송 / 담임목사

묵 상 노 트

“반응” (느헤미야 2:17~20)

1.

2.

     한 반응 (18)

묵상을 위한 질문)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된 것을 확인한 후 성을 건축하

자고 말했을 때 남 유다 백성은 긍정적이고 선한 반응을 보였다. 

이들은 일어나 모두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선한 일을 

시작했다.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선한 반

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. 나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겁고 부담스

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선한 반응을 보이는 편인가?

     한 반응 (19~20)

묵상을 위한 질문) 산발랏, 도비야와 게셈 등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축에 부정적이고 

악한 반응을 보였다. 사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

고, 권리도 없고, 기억되는 바도 없는 사람들이었다. 하지만 남유

다 백성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성의 건축에 반대하는 악한 반응

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. 하나님의 사역에 부정적이고 악한 반응

을 보였던 적이 있는가? 그 이유를 적어보자.


